
다이쇼방적 - 오거닉 면을 베이스로 UV 커트하는 실크 혼방 

다이쇼(大正)방적은, 오거닉(organic) 코튼을 베이스로 하면서 울(wool) 혼방, 

캐시미어 혼방 등의 복합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실크 혼방의 자외선 

차단 효과(紫外線遮斷 果効 )는 환경이나 건강에도 유익하도록 한 소재로서 주

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에 의하면, 개발 콘셉트(concept)는 가볍다는 장점과 흡습속건(吸濕

速乾)의 기능을 합친 것을 기본으로 하여 환경과 건강에 유익하도록 한 소재

로서, 오거닉 코튼에 울이나 캐시미어, 실크를 혼방한 소재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크를 혼방함으로써 해로운 자외

선을 차단하는 효과이다. 

자외선에는 파장(波長)에 따라 A파(波), B파, C파가 있다. A파는 햇빛에서 

우리의 살이 타는 요인의 광선인데, 인체에의 유해도(有害度)는 비교적 낮다. 

반대로 C파는 가장 인체에 유해한데, 대부분이 대기 중의 오존층(ozone層)에

서 흡수되어 인체에까지 오지 않는다. 문제는 B파로서 오존층의 증감(增減)

으로 지표(地表)에 도달하는 양(量)이 달라진다. 근년에는 오존층이 감소하여 

지표에 도달하는 B파가 20% 정도 증가함으로써 피부암의 발생률이 5~7% 증

가한다는 설(說)이 있다. 

이 B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크를 구성하고 있는 피브로인

(fibroin)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실크의 피브로인이 일광의 자외선 B파에 의하

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가노(長野)현 공업기술종합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견 피브로인 가공도의 

실험에서 자외선 B파의 흡수ㆍ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 점에 주목한 다이쇼방적은, 개발하고 있는 오거닉 코튼에 실크를 혼방

함으로써 UV 커트 기능이 있는 소재를 개발하였다. 혼방할 실크 솜도 천연

의 다공질(多孔質)인 “터사 실크(tussah silk 柞蠺)를 사용하여 자외선 흡수 효

과를 높였다. 또한 수모(獸毛)와 혼방함으로써 한층 더 좋은 촉감을 만들었다. 

이미 오거닉 코튼ㆍ캐시미어ㆍ실크의 3가지 섬유를 혼방하여 상품화도 하

였는데, 바로 유명 브랜드에서 채용하였다. 이 회사는 환경이나 건강이 주목

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저(user)의 반응은 높다고 하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

에 자신(自信)을 보이고 있다. ♣ 


